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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총 3조 4000억 루블 규모의 270개 협약 체결. 관련 내용은 

트루트녜프 부총리가 최종 브리핑에서 밝혔다. (RIA News) 

 2019동방경제포럼, 참가자 수 기록 경신. 포럼에 65개국 85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극동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 진행. 러시아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포럼은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에 잠재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언급하였다. (TASS) 

 

 동방경제포럼에서 제 10차 러시아-싱가포르 고위급 정부간 회의 진행. 회의에서 

MTS사가 외국 기업 및 스콜코보 재단이 참여하는 4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협력계약을 통해 싱가포르 스타트업 기업들을 러시아 디지털 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Komsomolskaya Pravda)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포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한러 호혜 협력 관계의 발전에 있어 지방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증거이다. 

(TASS) 

 트루트녜프 부총리, 동방경제포럼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진행. 특히 중국, 

한국, 북한, 베트남 대표들과 극동 협력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Gazet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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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2020년에 러시아와의 WTO 협상 완료 희망. 홍남기 대한민국 부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WTO체결은 한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RIA News) 

 대한민국, 러시아에 한러 투자 기금 설립 제안. 홍남기 대한민국 부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관련 사안은 한러 경제협력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RIA News) 

 투자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정책 북극 지역에도 확대 가능.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에서 검증이 된 정책들을 북극 지역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개하였다. (RIA News)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첫 대양크루즈선 2019년에 출항 가능. 관련 정보는 

세스타코프 연해주 관광청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다. (RIA News) 

 극동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의 매출 지난 3년간 수배 

증가. 하리토노프 러시아 하원 지역정책 및 북극, 극동 문제 위원회 의장이 

동방경제포럼 관련 주제 세션에서 이를 언급하며 관련 정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RIA News) 

 

 동방경제포럼에서 20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바둑 세계 선수권 대회 

카운트다운 시계 제막식 거행. 바둑 세계 선수권대회가 러시아에는 처음으로 

유치된다. (Komsomolskaya Pravda) 

 

 
 


